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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13.(금) 배포 시 배포 2026. 3. 13.(금)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가격 상승을 노린 과도한 재고량 보유 등 확인을 위해 대형 육가공업체
(상위 6개)의 재고량 조사 등 현장 점검

 - 금년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아울러,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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